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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같은 곳에 나는 뾰루지가 난다면

가을 환절기에는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는 이들이 많

다. 가을 찬 바람과 건조한 공기로 인해 피부도 덩달아 

건조해지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져 각질과 뾰루지가 생

기는 것이다.

보통 피부의 수분 함량은 15~20% 정도인데 건조한 

가을엔 수분 손실이 일어나 수분 함량이 10% 정도로 

낮아진다. 또한 일교차가 큰 탓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

부 재생 능력이 저하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을엔 피부에 쉽게 각질이 쌓이고, 

이후 제때 떨어져 나가지 못한 각질이 모공을 막아 뾰루

지가 나기 쉽다.

유난히 같은 곳에 계속 생기는 트러블에도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뾰루지는 여드름의 한 종류인‘구진성 여드름이다. 뾰

루지가 나 이미 피지선이 커진 자리는 스트레스, 다양한 

환경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 다시 뾰루지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위치에 뾰루지가 반복적으로 난다고 해서 

특정 신체 부위나 장기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보긴 어

렵다. 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장내 세균에 문제가 생기

면 여드름이 악화될 수는 있으나 심폐기관과 피부 트러

블은 상관이 없다. 턱에 나는 뾰루지의 경우, 피부 장벽

이 손상됐거나 치약, 립 컬러 제품에 의한 접촉성 피부

염인 경우가 많다.

뾰루지가 났을 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뾰루

지가 나면 많은 이들이 일단 짜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압출이 가능한 여드름은 많지 않다. 이럴 땐 트러블 스

팟 제품을 활용해 초기에 빠르게 가라앉히는 것이 좋다.

트러블 스팟 젤과 패치는 뾰루지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뾰루지가 난 초기에 사용

하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트러블 스팟 젤은 항염 효과를 지닌 티트리, 트리클로

산 성분과 알코올을 함유한 제품이 많은데, 트러블이 난 

부위를 살균하고 진정시켜 염증이 가라앉도록 돕는다. 

트러블 패치는 외부 자극을 막고, 패치 내 진정 성분이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것을 방지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은 트러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부위

가 넓어진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뾰루지가 이미 진행

된 상태라면 클렌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약

산성 클렌저를 사용해 

자극 없이 노폐물과 오

염 물질을 꼼꼼히 씻어

내면 된다. 모공 속 노

폐물을 씻어내기 위해 

강력한 스크럽, 필링

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

클렌징 마무리 단계에서는 알코올이 함유된 토너로 

한 번 더 닦아내 혹시라도 남아 있을 유분과 노폐물을 

완벽하게 제거한다. 

전문의들은“적절한 세안법은 뾰루지를 예방하고, 피

부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피부 염증을 예

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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